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징역7년 구형
서울서부지검, 1400억원대 횡령 혐의로 … 이선애 상무는 징역5년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1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

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고 2월3일 발표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호진 피고인이 태광그룹과 대한화섬 주주

들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얻은 수익을 자신의 유상증자, 세금 납부, 보험금 납부에 사용했다”며 “법정에 와서도

반성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호진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 태광그룹 전 상무에게도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 오용일 태광그룹 부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호진 회장의 변호인은 “무자료 거래 등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은 피고인이 만 34세로 물정을 잘 모를

때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호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기업자금 약 400억원을 횡령하고 골프

연습장 헐값 매도 등으로 태광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연

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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